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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1) 전반적으로 교양과목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된 훌륭한 에세이라고 판단

됨.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 좋음. 3) 관점과 사례 제시가 풍부하지만, 사례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

으로 많음. 4) 사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인상깊게 요약할 필요가 있음. 5) 이하 내용은 발표시 

코멘트와 동일함. 

제목: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인간과 똑같이 예술가가 될 수 없다.

1. 서론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제이슨 M. 앨런이 우승을 

하였다. 그의 우승이 다른 때보다도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그가 미술대회에 출품한 작품

이 AI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의

견들에 대하여 그는 AI 프로그램으르 활용한 것은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 조작 도구

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한다.1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제이슨 M. 앨런의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직

접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는 등의 예술 활동을 한다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1 미술대회 우승까지 한 'AI 그림'…단순 표절일 뿐 vs 새로운 예술 도구 - 경향신문 (khan.co.kr)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100800001


2. 본론

2.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인공지능에대하여 알아보자.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계학습(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각

인식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지능력

에서 벗어나, 인지한 환경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고, 스스로 수행한 학습을 더해 추론 

및 예측을 하며, 향후에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행동 단계에 이르기 까지 다

양한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2. 2. 예술가와 예술의 정의 

 앞에서 말한 인공지능이 예술을 한다면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알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

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술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이라고 한다. 이처럼 

아직 까지 예술과 예술가의 범위에는 인간만이 포함된다. 

2. 3. 예술관련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예술에는 그림, 음악 등의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있다. 인공지능이 그 분야에

서의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3. 1. 딥드림

 인공신경망 기반의 컴퓨터 학습 방식인 ‘딥러닝’ 기술을 시각 이미지에 적용한 기술이다. 

결과물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닮았다고 해서’ 딥드림’이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은 이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어떠한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스스로 구

분할 수 있게 되었다. 딥드림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지의 패턴, 즉 내용이 무엇

인지를 인식하게끔 만든 인공지능이다. 새로운 이미지가 입력되면 그 요소 하나하나를 잘

게 나누어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 패턴과 유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

2 국경완.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주간기술동향.2019,



한다. 기존에 학습된 이미지 패턴은 고정하고, 처음 본 이미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패턴을 

적용하여 자신이 아는 인식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미지를 조작, 왜곡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3  구글은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 딥드림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열어 두었다. 이제 누구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 3. 2. 딥포저

 딥드림의 원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다. 딥드림에서 이미지의 질감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킨 것이다. 기존 이미지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한 채 이미지의 질감만 변형해서 새로

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술이다. 트위터의 딥포저는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며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바꾸어 주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경망 기술을 활용

한 딥 포저는 일반 사진을 예술가의 화풍으로 출력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오스트리

아의 게임 개발자인 알렉스 샴팬다드에 의해 설계되었다. 단순한 입출력 과정을 거치는 것

이 아니라 반복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물을 내놓는다.4  네덜란드에서는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의 데이터를 딥러닝과 딥포저를 이용하여 학습한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인공지능 화가

가 나왔다. 광고 회사 월터 톰슨이 기획해 ING,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2년간 협업한 프로

젝트의 결과물이다. 렘브란트의  화풍의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물감이 만들어내는 그림 

표면의 질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넥스트 렘브란트는 물감의 두께로 인한 그림의 3

차원 구성을 데이터로 분석해 알고리즘 으로 구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프린터를 이용

해 유화 고유의 질감까지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2. 3 .3. CAN(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Facebook AI 팀이 만들어낸 새로운 스타일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다.  창작은 많

은 모방 끝에 생겨나기 마련이다. CAN은 생성석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한 인공신경망 

구조로서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과 각 그림의 스타일 분류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다. 이 기술은 임의의 벡터로부터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즉,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존의 화풍을 학습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다. CAN은 

4 [미술이야기]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3 [카드뉴스] 그림도 그리는 구글 인공지능 ‘딥드림’ (news1.kr)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32897
https://www.news1.kr/articles/?2602024


1119명의 화가가 그린 8만 1449개의 작품을 학습했다고 한다. 5 CAN은 대부분의 사람

들이 기존의 모던 아트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

다.

2. 3. 4. 에밀리 하웰(Emily Howell)

 미국 UC 산타크루즈 대학 데이비드 코프 교수진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다. 2009년부터 

스스로 작곡한 음반 여러 장을 발매하기도 했던 인공지능이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여

러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들을 학습했으며, 작곡가의 스타일대로 화음, 박자 등의 수많은 

요소를 조합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2016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

초 AI 에밀리 하웰이 작곡한 ‘모차르트 이후의 교향곡 1악장을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2. 3. 5. 에이바(Aiva)

 에이바도 에밀리 하웰과 같은 AI 작곡가이다. 룰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에이

바 테크놀로지가 개발했다. 2018년 12원 글로벌 영화 제작사 소니 픽처스에서는 에이바

가 자곡한 곡을 영화 OST로 사용한 적도 있다. 이를 위해 에이바는 3만 개가 넘는 곡들을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음악저작권협회(SACEM)에서 작곡가

로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다. 6

2. 4. 인공지능의 작품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작품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어와 

조작이 없으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그러나, CAN과 같이 새로운 스타일의 작

품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들 

중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그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린 반 고흐 처럼 인공지능의 작품은 여러 모방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작품은 예술작품이 될 수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인공지능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인간과 똑같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을

까?

5 [미술이야기]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6 창조성까지 학습한 AI의 예술세계 (hyosung.com)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32897
https://blog.hyosung.com/5734


2. 5. 로봇(Robot)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자동기계이다. 로봇이란 용어는 체코슬로바키

아의 소설가 차페크(Karel Capek)가 1921년 발간한 R.U.R(Rossum’s Universal 

Robots)이라는 희곡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로봇의 어원이 체코어의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 로보타(robota)인 만큼, 로봇의 역할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 5. 1. 연원 및 변천 

 1960대에 들어서 로봇은 공상의 단계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엥겔버거(Joseph Engelberger)가 개발한 유니메이트(Unimate)라는 로

봇이다. 포드 자동차에서 금형주조 기계의 주물부품을 하역하는 데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가와사키중공업은 1968년에 미국의 로봇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용 로봇을 본격적

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로봇을 활용한 공장자동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1997년에는 일본의 혼다자동차에서 형상과 크기가 

인간과 비슷한 2족 보행 아시모(Ashimo)로봇을 선보였는데, 그것은 지능형 로봇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2000년 이후에는 진공청소로봇, 잔디깎이 로봇, 장난감 로

봇, 수술용 로봇 등 서비스 용 로봇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하고 있다.

2. 5. 2. 로봇의 종류

 로봇은 용도에 따라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특수 목적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제품의 조립이나 검사 등을 담당하는 로봇

이다. 서비스용 로봇은 청소, 환자보조, 등과 같이 인간 생활에 다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다. 특수복적용 로봇은 전쟁에서 사용되거나 우주, 심해, 원자로 등에서 극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은 조작 방법에 따라, 인간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조작형 

로봇, 미리 설정된 순서에 따라 행동하는 시퀀스 로봇,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플

레이백 로봇,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수치제어 로봇, 학습능력과 판단력을 지



니고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분류가능하다.  로봇의 세대로 연결 시키면 1세대 로봇은 시

퀀스이며, 2세대 로봇은 수치제어 로봇, 3세대 로봇은 지능형 로봇이다. 7

 

2. 6. 인공지능 로봇, 에이다(AI Da)

 영국에서 개발한 AI 로봇 에이다(AI-Da)는 세계최초의 휴머노이드 AI 아티스트라고 자신

을 소개한다. 영국의 로봇 회사 엔지니어드 아츠(Enhineered Arts)의 로봇 몸체에 옥스퍼

드 대학과 리스 대학 연구팀이 협력에 선보였다. 에이다의 이름은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

의 딸이자,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에이다 러브레이스(Ada Lovelac)에서 가

져왔다. 에이다는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눈으로 상대의 형체를 인식하여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  초상화 한 점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분이다. 에이다는 마치 사람

처럼 눈을 깜박거리며 상대를 관찰하고 연필로 스케치한다. 사람이나 그림, 사진을 보고도 

그릴 수 있다. 에이다 제작을 총괄한 아이단 멜러는 아이다를 세계최초의 인공지능 울트라 

리얼리스틱 로봇 아티스트라고 부르며 실제 화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에

이다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츠사의 로보레시피안 골격에 치아와 잇몸은 3D프

린터로 제작했다. 피부는 실리콘이다. 눈썹과 머리카락은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제작했으며, 에이다는 자신이 로봇임을 숨기지 않는다. 8 에이다는 그림 뿐만 아니라 직접 

시를 짓고 인간처럼 낭송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 사망 700주년 기

념 행사가 영국 옥스드 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에서열렀으며, 에이다는 이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AI알고리즘으로 쓴 시를 직접 낭송했다고 CNN, 영국 더 가디언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에이다는 단테가 지은 3부로 된 신곡(the Devine cormedy) 전체를 니콜스 영

어 번역본으로 읽었다. 그 후 단어나 음성 패턴을 자동분석하는 데이터 뱅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테 작품을 토대로 에이다가 시를 창작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에이다는 데이터 뱅크와 에이다 전용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를 창작하고 낭송까

지 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로봇 책임자의 에이단 멜러는 에이다가 창작한 시의 단어와 문

장 모두 에이다 AI언어 모델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즉, 에이다는 고유 언어 모델 외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낭송회를 직접 들은 신인 캐럴 루멘스는 에이다가 쓴 몇몇 

부분외에는 나쁘지않았다고하였다. 

7 로봇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8 생활 속 과학탐구 - 에이다, 최초로 개인전 연 AI 로봇 아티스트 - 기술과혁신 웹진 (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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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인간과 똑같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자신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들의 명령과 데이터 입력이라는 도움이 없으면 예술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자신들이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에 대답할 수 없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술의 분야도 의

미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술가가 단지 예술작품을 만들기만하는 것이 전부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작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평가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이가 

현대의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할 수도 이 작품이 

왜 아름답다고 느꼈는지의 대답도 할 수 가 없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의 대표적인 예

인 에이다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인간이 입력한  알고리즘과 분석

을 통해 만들어진 것 뿐이다. 에이다 본인도 영국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에게는 의식이 없

어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나는 주관적 경험이 없다라고 것을 알고 있

다고 밝혔다.9 인간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인간이 

예술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낸  무작위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

어내는 도구와 더 가깝다. 자신이 예술을 하는 이유와 목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과 똑

같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3. 결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인간이 가진 지각, 학습, 추론, 자연언어 처리 등의 능력을 컴

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기계학습(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시각인식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

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술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

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이라고 한다. 즉, 아름다움을 느끼고 알고 그것

을 표현하려는 존재를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예술과 관련된 인공지능으로는 딥러닝, 딥 

9  “난 생명체 아니지만 예술 창작”...英청문회 나온 로봇 예술가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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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 CAN 등이 있다. 글을 쓰고, 곡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

능은 발전하고 작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인간들의 데이터 입력과 명령어

와 같은 도움이 없다면 작품을 만들어낼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며, 다른 작품을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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